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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7년 10월 31일, 미국 맨해튼에서 ISIS를 추종하는 사이포브가 트럭으로 강변 자전거 

도로에 난입하여 8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테러 발생, 2017년 6월 5일, 이슬람 

극단주의자 야쿱 카이리는 호주 멜버른 교회지역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는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법은 정부 요인 등 주요 하드타겟(Hard target)에서 불특정다수의 소프트타겟(Soft 

target)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공포감을 키웠고, 국가나 조직이 주도를 하던 방식에서 ISIS 

등 추종세력이 독단으로 테러를 시도하는 자생테러로 바뀌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 압력 밥솥 등을 테러에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대비도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일부 테러관련 학자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나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같이 경찰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경찰의 대화기법(협상)이 무용지물이며 전술적인 진압방법

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협상기법이 테러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에서 만날 

수 있는 주취자 등 경찰의 업무 전반에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경찰기관의 대화법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협상, 자살, 인질, 적극적 청취기법, 대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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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화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

식이다. 하루 업무의 대부분을 국민들을 만나 대화하는 현장 경찰에게 이 부분은 

중요하다. 경찰의 대화법은 이성적인 인간보다는 흥분된 상태의 비이성적인 사람들

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실패 등 원인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인질1), 인질강도, 

주취자 등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주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동료의 자살

기도에 대해 어떻게 대화를 하여야 할지 고민도 한다. 대화법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생명 보호와 재산의 손실 방지라는 목표를 두고 진행된다. 

미국의 병합된 잭슨빌시 경찰령(2007)은 대화기법이 중시되는 협상팀의 기능을 

‘인질범, 봉쇄된 피의자, 자살위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이 포함된 사건들을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북플로리다 대학교 경찰연구소는 ‘모든 개인은 대화훈련을 이수 받고 강조되

어야 한다. 하부조직과 지휘통제 본부 간에는 잘 짜여 진 대화통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대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   

1) 인질은 인질범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나 단체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힘으로 일정한 장소에 억류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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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경무국 관련 부서에서는 비폭력 대화법, 경찰인권센터에서는 캐어 상

담기법, 수사국 관련 부서는 인질협상기법, 경비국은 위기협상 분야에서 대화법을 

강조하며 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15년부터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한국

형 표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보고듣고말하기”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2019년까지 모든 경찰관 교육 수료를 목표로 직장교육 중에 실시하고 있다. 전문 

강사는 주변 경찰관 중 업무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찾아내어 이를 구제하는 방법을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교

육 하고 있다.3)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은 경찰내부 뿐만 아니라 검찰청을 포함한 전 관공서로 확

대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등 대학교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 초등학교는 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교육에서 

제외 되었다. 

경비국은 2017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국 위기협상팀 심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론과 경찰특공대와의 전술작전까지 포함하는 발전된 면모를 보였고 1주일 과정 

중 1일은 외부 대학 교수들을 초빙하여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보강하였다. 

경찰의 대화법은 위기협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대테러 위기협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주취자·강도․살인·인질극, 

가정폭력 등 경찰 대상 업무의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경찰의 대화기법이 경찰 업무의 대부분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과정에서

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했음에도 대화(협상)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일부 부

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을 받지 않은 일부 경찰 지휘관들은 

그저 말(言)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교육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5) 

2) 북플로리다 대학, 인질협상 교육 교재, P. 12.

3) 2017. 11. 1. 현재, 경찰청에서 만들어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경찰청 생명사랑지킴이는 51명
이 등록 활동 중에 있고 연구자도 2017.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400명을 대상으로 2회 강의를 실시했다.

4) 2017. 서울대학교는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400여명을 4회에 걸쳐 교육 중에 있고 11. 17. 연구자의 
강의도 포함되어 있다.  

5) 2016. 6월 중앙경찰학교의 위기협상 교육은 지휘관의 판단으로 폐지되어 현재 협상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고, 2017. 11월 이종화가 명예퇴직하면서 경찰대학의 협상 교육도 사실상 없어진 상태다. 경
찰교육원은 협상 교육이 개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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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테러 전문가들은 최근 테러 기법6)을 볼 때 협상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한다. 9.11 테러 이전의 하드타겟(Hard target)테러유형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

대로 예고 없이 차량이나 폭탄을 터뜨려 살상하는 소프트타겟(Soft target)에 협상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연구자도 이러한 테러에서 협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테러의 모든 유형이 자폭

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상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즉, 모든 사건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폭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남 합천군 

인질사건에서 대화로 사건을 해결하면서 중요성이 인정되었고,7) 경찰청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주취자, 인질강도, 자살 기도자 등과 같은 위기자와는 

전문적인 대화기법을 교육받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비국 주관의 위기

협상요원 심화교육을 연중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무기가 소지 되지 않는 국내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화기법은 인명의 피해

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봐야한다.

인질강도, 주취자, 자살자를 포함하여 동료 경찰관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생

각하는 상황에서는 상담기법이 생명을 살리는 ‘심폐 소생술’과도 같은 중요한 대화

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 협상가로 활동 중인 경찰관들의 인터뷰 및 경찰청 내부 자

료를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경찰 대화법의 중요성 및 이를 발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6) 2017. 10. 22.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시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16명 사망, 18명 부상; 2017. 
10. 17.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팍티야주 경찰훈련센터를 차량이용 정문에서 자폭테러후 내부진입 
총격전으로 주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여 33명을 살해; 2017. 3. 22. 영국 국회의사당 앞 차량 돌진으로 
사망 4명, 부상 50여명; 5. 23. 영국맨체스터 공연장 자폭 테러로 22명 사망, 60여명 부상; 6. 3. 
영국런던다리 차량 테러로 7명 사망; 2017. 5. 25. 그리스 아테네에서 ‘파파디모스’ 그리스 前 
총리 일행을 노린 폭탄 테러로 총리를 비롯한 3명 부상; 2017. 5. 9. 태국 남부 쇼핑몰 폭탄테러로 
50여명 부상; 2017. 3. 8.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최대 軍병원에 의사로 위장한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리고 소총을 난사하여 125명 사상; 2017. 3. 9. 이라크 바그다드 티크릿시 결혼식장 폭발물 
테러로 26명 사망, 67명 부상; 2017. 4. 20. 프랑스 샹젤리제 총기 테러로 1명 사망, 3명 부상 등.  

7) 2017. 7. 4. 경남합천군 황매산 터널 입구에서 김00(41세)이 지구대에 보관중인 엽총을 출고하여 
실탄을 발사하며 이혼한 전처(前妻) 이00(39세)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며 아들 김00(9세)을 인질
로 잡고 벌인 사건에서 협상가 권영환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대화를 시도하여 범인 스스로 인질을 
풀어주고 자수하도록 설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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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경찰 대화기법의 의의

경찰은 살인·강도·자살기도 등 각종사건 사고 및 집회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조정자적 역할에 있으며 대화나 힘으로 이를 해결 한다. 

순찰을 돌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변사 사건의 유족이나 사건 피해자를 만나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하는 말(言)하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言)은 듣

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상대방 인정하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화란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할 수 있다.8) 그러나, 경찰은 

인질강도나 비관자살 등 위기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각종 사건에서 피해를 입고 흥분

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대화를 할 때가 많다. 사건 사고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성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자살을 생각하는 동료와의 힘든 대화를 이어 갈 때도 

있다.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 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관의 대화법은 

많이 듣고 공감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때로는 경찰의 업무상 대화 중에 범인을 

제압하기도 한다. 

즉, 경찰의 대화는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신체․재산에 침해를 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권이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대화로서 상대방

을 설득하여 자살을 포기하게 하고 범행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만 대화로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힘의 공권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경찰 협상가들은 말(言)로서 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심리전과 범인을 제압하는 전술 부분까지 숙달해야 한다. 

이 모든 부분이 연계되어 진행될 때 대화법은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국민의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긴장된 협상과정에서 완벽한 진행은 기대하기 어렵다. 협상가도 사람이기에 실수

를 하고, 대상자 역시 실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도로 훈련된 협상가는 

자신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

끌어 낸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상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하는 이유다.   

8)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 ;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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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복면을 한 테러범과 복면을 하지 않은 테러범의 경우 어느 쪽이 더 

위험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물어 볼 수 있다. ISIS가 복면을 하고 범행을 하는 

경우와 복면을 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경찰

특공대는 왜 복면을 하고 작전을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복면의 심리는 자신의 안전

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립 과정에서 밥을 요구한다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무수한 질문이

나 전달방법, 준비방법을 생각하여야 하고 사후에 있을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이 경찰의 대화 기법이다. 음식 제공 과정에서 인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 인원수

와 기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대화는 길게 이어 갈수록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대화법은 50여 년간 국경분쟁을 이어가던 에콰도르와 페루사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하  마후아드(Jamal Mahuad) 에콰도르 대통령은 하버드대학교에서 로저와 

다니엘 샤피로에게 협상기법을 배우고 국경분쟁의 관심요소를 중점으로 대화를 이

끌어 가면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다(Roger Fisher & Daniel L. Shapiro, 

2005/ 2013).  

미국의 통계 자료에서도 대화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공격할 경우 

범인 또는 인질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확률이 78%, 저격의 경우는 100%의 부상 

혹은 사망률을 보였지만,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95%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한 San 

Antonio 경찰서는 정신건강 상담을 사용한 대화법에서 99%의 성공률을 보였다

(Michael J. McMAINS & man C.MULLING, 2013). 

미국 다운즈 판례(Downs V. United State)는9) 경찰이 대화, 즉 협상 과정을 거치

지 않고 실시한 전술 작전은 인질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

다. 이 판례로 미국 협상팀은 협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대화의 중요성이 부

각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의 대화기법은 각종 사건과 관련되는 면이 많음에도 예산 문제로 

수사국 위주가 아닌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0) 

9) 1971. 10. 4. 잭슨빌(Jacksonvill) 국제공항에 연료를 채우기 위해 착륙한 인질납치사건에서 FBI요원
들은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전술팀을 투입하여 인질범과 승무원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소법원은 협상이 무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10) 경비국은 대테러협상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인질사건과 같은 협상 기법도 대테러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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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활동 세부운영규칙 제14조(협상팀)는 협상 요원의 선발 및 운영방안을 제

시하고 있고,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별표2]는 테러취약시설 단계별 

경력배치 기준으로 2단계에서 인질협상팀의 회의 소집을 명시하고 있다. 

대화법은 각종 사건사고에서 범행을 포기하게 하고 범인이 스스로 투항하게 하는 

생명의 손실 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기술로 비유할 수 있다. 

2. 대화기법의 발전배경

경찰의 전통적인 범죄 해결 방법은 무기와 힘을 바탕으로 한 전술에 의존해 왔다.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내가 너를 못 잡을 것 같아? 반드시 잡아서 처벌하

겠다.”와 같이 위압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범죄자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고 상황을 더 악화 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범죄 외적인 부분에서도 각종 사건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라로 힘들어 하는 동

료를 보면 “나약해 빠져서.”, “그깟 일을 가지고.”와 같은 말로 핀잔을 주기도 했다. 

심리상담이나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하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노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각종 범죄와 집단 간 분쟁의 갈등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개인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심리상담 분야보다 범죄 관련 분야, 특히 대테러를 중심으로 

대화기법이 발전되었다. 테러는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이에 대한 체

계적인 대응 방법이 요구되었고, 현재도 계속 연구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찰의 범죄 해결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된 것은 1972년 9월 5일 뭔헨올림픽 테러 사건이 계기가 된다(조세희, 

2015). 이 사건에서 아랍테러리스트들은 이슬라엘 올림픽 선수촌에서 11명의 올림픽 

선수를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아랍포로 200여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

였다. 

당시 언론 영상을 분석하면, 경찰은 협상 과정에서 테러리스트의 인원을 눈에 보

이는 5명으로만 전술팀에 통보하여 저격수 배치에 오류를 범하였고, 테러범이 타고 

있는 이동용 헬기의 착륙 방향을 전술팀과 의논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테러리스트 

8명과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전원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11) 

기법과 유사하여 평소의 훈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58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54호(2018)

이 사건을 계기로 뉴욕경찰(NYPD)은 ‘인질사건에서 대화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

폭력적인 수단’이라고 불리는 ‘Rogrer Dqeque'기법을 도입하게 된다. 

뉴욕경찰(NYPD)은 1973년 1월 19일 발생한 Williamsburg 사건에서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는 4명의 인질범을 상대로 무슬림 성직자들과의 대화를 허용하면서 시간을 

지연 시키는 한편 포위망으로 힘의 압박을 병행하면서 사상자 없이 사건을 해결하였

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포츠 상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경찰의 대화(협상)는 전술

을 병행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내의 경찰 협상팀은 서울 올림틱 테러를 대비하여 경찰특공대와 함께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계에 편성되었다.(김병구, 2010).12) 협상에 대한 법적 근거13)는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근거는 사

라졌지만 국가테러활동 세부운영규칙과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을 근거

로 협상팀은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별로 2개팀 8명이 지정되어 활동 중에 있고, 수사국에서도 각 경찰

서별로 자체 협상팀을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했다.14) 

11) 2006. 2. 1. “냉혹한 복수로 전하는 평화 메시지…스필버그식 올림픽 테러후기 ‘뭰헨’.”, 국민일보(검
색일 : 2017. 11. 1.)

12) 경찰청, (2015), ｢협상실무요원 워크숍 교재｣. 내부자료, p. 72; 경찰청, ｢2010 대테러협상가자료집｣, 
(주)범신사, p. 10.

13) 구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제4절에는 협상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제28조(구성) 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ㆍ통역요원ㆍ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개정 2009.8.14.> ②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
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ㆍ심리학자ㆍ정신의학자ㆍ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제29조
(운영) ①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
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
ㆍ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
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ㆍ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야 한다.
④협상팀의 구성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4) 2015. 3월 경찰청 수사국은 인질사건은 수사국 소관으로 인실사건에 대한 협상팀을 조직하기로 
하고 각 경찰서별로 ‘인질사건 전문대응팀’을 편성하여 관내 사건시 즉시 출동하여 대화에 의한 
협상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2017년 현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수사부서 경찰관을 상대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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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경찰대화법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소극적이다. 업무 특성상 자료를 공유하기도 

힘들고, 통계자료 관리도 부족하다. 외국 논문의 경우에도 미국 경찰을 제외하면 한계

가 있다. 그래서, 대화법의 연구는 경찰 내부에서 협상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 대화법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경찰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경찰의 대화법은 

2018년 현재에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15) 

먼저,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자들로 

조민상(2017)은 “문제해결 지향적인 인질테러 협상 연구”에서 경찰대학교의 위기

협상 전문화 과정은 대화를 통한 위기상황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직무과목 내에 협상 기술, 갈등 관리 기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 위기관리 리더십 교육, 위기상황 의사결정 및 판단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박경민은(2012) “다중활동 관리 및 공권력 확립을 통한 사회적 갈등 조정자로서의 

경찰역할 연구”에서 정보경찰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전문화 교육 및 경찰교육원에 

‘사회갈등 조정능력 향상과정’ 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북플로리다대학교 협상교육 교재(2007)에서도 위기대응 노력에는 인질범과 

봉쇄된 상대방, 동기에 관계없이 자살우려자와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훈련된 

경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발 또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개선을 주장한 학자로, 

최성재는(2009) “위기협상팀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위기 협상은 현장에서 실질적

인 갈등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경찰이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수사 경찰이 

위기협상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장석현은(2008) “인질사건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사례분석”에서 협상 기법 중 

‘적극적 청취기법’ 하나만으로 원만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McMains ＆ Mulins(2006)는 실제 상황을 가상한 역할극 위주의 대화법 교육 내용

으로 내실화를 주장했다. 

15) 경찰교육기관의 대화법은 경찰대학의 위기협상 전문화 과정(2주, 연 2회), 수사연수원(1주, 2회) 정
도로 대화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교육의 확대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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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ains ＆ Mulins(2015)는 적극적인 청취능력을 활용하여 인질범들의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공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권은(2017) 대화법의 필요성에 대해 “자살테러범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에서 자살이 정말 죽기를 원했던 것인지를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테러범은 죽음을 감수하지만 적어도 살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학자도 있다. 

정우일은(2008) “경찰 인질협상팀 조직 방안”에서 주로 사건 현장에 있는 감독자

나 관리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관리하면서 일관성 없는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gini(2002)는 “협상팀은 주협상가, 보조협상가, 팀장 등 최소한 3명이상으로 구

성되어야 대화 과정의 실수를 줄이고 협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경찰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구조는 통일된 지휘체계나 상설화 되

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임에도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 경찰교육원에서 

기본 교육이나 재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가 육성 및 협상팀의 장기적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Ⅲ. 경찰 대화기법의 분석

1. 우리나라 경찰의 대화법 구조

우리나라 경찰의 대화법은 크게 내부 경찰관의 상담을 위한 인권보호팀의 상담기

법,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한 보고듣고말하기(자살예방교육), 비폭력 대화법, 프로

파일러 상담기법, 인질협상 전문대응팀의 협상 기법, 각종 범죄와 자살기도자를 대

응하기위한 위기협상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기초 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기협상팀’ 위주로 대화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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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대화법 시스템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은 2015년부터 2회에 걸쳐 생명사랑지킴이 강사를 50여

명을 양성하였다. 동료의 어려움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자

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16) 

경비국 소관의 협상팀은 1988년 서울올림픽 테러 사건을 대비한 ‘대테러 협상팀’

으로 출범하였으나 테러 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치에 대한 비판이 일기

도 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찰 업무의 전반에 협상이 필요하다는 중요

성을 인식하고 기법의 연구 및 조직을 확대하여 위기협상팀으로 발전하였다. 

위기협상은 자살, 인질 등 각종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2011년 5월 9일 대테

러 센터는 위기관리센터로 직제를 변경하고, 같은 해 10월 전국에 협상가 100여명을 

배치하였다.(전용선, 2012). 2014년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74명을 포함하여 각 지

방청 484명으로 위기협상팀을 운영하다가17)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개정된 이후 경무관 직제의 대테러위기관리관이 보직 되면서 

업무의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전국지방경찰청별로 8명에서 10명의 협상가를 선발하

여 총 152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위기협상팀은 경기지방경찰청을 제외하면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고,18) 6명에서 최

소 3명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19) 

<표 1> 전국 위기협상팀 현황

소속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인원 14 10 8 8 8 8 8

소속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인원 8 8 8 8 8 8 8

소속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인원 8 8 8 8

출처 : 경찰청 (2016). 내부자료

16) 경찰청 (2017). 경찰관 자살률은 2011년부터 2014년간 10만명당 연 16.6명으로 전체 공무원 9.8명
보다 높고, 2016년 자살경찰관 26명은 순직경찰관 13명보다 높아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17) 황세웅, 한국일보, “인질범 돌발행동 억제 공감대 형성 역점”. 2015. 1. 15.

18) 머니투데이, “‘안산인질극’ 인질협상체계 개선 목소리. 상설조직 필요”, 2015. 1. 16; 경기남부, 북부 
지방경찰청으로 분리 이후에는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이 비상설 조직으로 되어 있다. 

19) 협상본부에는 지휘관을 비롯하여 주협상가, 보조협상가, 기록요원, 기록편철요원, 정보관, 연락관으
로 이루어진다. 최소 주협상가, 보조협상가, 정보요원 3명이 필요하지만 팀장인 조정관을 포함하는 
4명 이상이 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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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사국은 각 경찰서별로 인질사건에 대응하여 전문대응팀을 4명에서 7명

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지시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다.20)

협상본부 현장지휘소

협상팀 지휘관 위기 협상 조정관

상황판

주 협상가 보조 협상가

기록요원 정보요원 지휘소 연락관

기록편철요원 전술팀 연락관 전술팀

출처 : 경찰 위기협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조세희, 2015)

<그림 1> 위기 상황 협상팀 구성도

2) 현장 협상가들을 통한 실태 분석

경찰청 협상가들은 ‘밴드’를 통하여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의 협상가가 수시로 상황을 올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한국위기협상연구센터, 경찰청 위기협상실무요원, Crisis 

Nego 위기협상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참고

로 경찰청 위기협상실무요원들은 Crisis Nego 위기협상학회 회원에도 중복 가입되어 

있으며 경찰대학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육을 수료 한 자들로 구성되어있다. 한

국위기협상연구센터 회원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위기협상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50시

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졸업생 및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석사 출신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17년 Crisis Nego 위기협상학회는 경찰대학교 위기협상 전문화 과정을 이수하거

나 경찰수사연수원 인질협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상대로 2급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20) 경찰서별로 인질사건 전문대응팀을 구성은 하고 있으나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활동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재는 형식적인면이 강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연 4회 등 교육 강화를 
계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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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장 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협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반대하는 측도 있다. 

반대의 이유로 목표 의식이 다르다고 주장 한다. 

경찰관이 협상 기법을 배우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잠시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입교하거나 수료 후 현장 활동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도 자격

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상가의 반응에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다음은 협상가의 

반응이다. 

위기협상은 우리만 외치는 것 같아요. 사건 터지면 잠깐 강조했다가 시간 지나면 

남의일이 되어버립니다. 지방청에서 교육 내려오면 시람 없다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더 할게 있냐며 전화해서 빼버립니다. 비상설.... 그러면서 잊을 만하면 지방청

에서 어슬 픈 강의 좀 해달라고 전화 옵니다. 당직이라 못간데도 공문 보낸다네요. 

갔다 오면 눈치가 눈에 보여요. 저거 맘대로 지방청 경비,수사 협상가로 칸 메꾸어 

두고는 무책임하게 현장은 투입시키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됩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대외적인 입지를 다지고 자존감도 있어야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부적 비판으로 

단체의 발전은 있겠지만 외부적 문제에 대응할 방법도 모색해야 하겠네요.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청 협상팀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 업무를 하면서 

사건 발생 시에는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이동 중에 종결되는 사례도 있다. 기본 업

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대화법에 대한 연구나 역할극 등 충분한 연습 없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현장 활동과 관련하여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표창원은(2015) 머니투데이 언론보도에서 미국의 경우 각 경찰서에 인질협상전문

가가 상설적으로 배치돼 있어 즉각 조치가 가능하고 평소에도 갈등조정자로서의 활

동을 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질사건이나 가

정폭력, 치정 사건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으나, 현장 경찰관의 교육 부족 및 비상설 조직으로 인해 즉각적인 초동조치가 이루

어지기 힘든 시스템이다.

3) 대화법에 대한 경찰 교육기관 현실

경찰청은 협상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부족한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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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사진의 부족과 지휘관별 인식의 차이로 교육에 대한 일관성도 부족하지만, 경

비국 주관의 연중 상·하반기 협상 심화교육과 경찰수사연수원의 인질협상 교육은 

연중 2~3회 실시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비국은 2016년 하반기 협상가 교육에서 미국의 협상 전문가 Thomas 

Strentz21)를 초빙하여 미국의 사례 및 기법을 강의하여 협상 기법 향상을 시도하였다.  

2017년 경찰청의 대화법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비국은 대테러 위기협상과 관련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전국 지방

경찰청 협상실무요원을 상대로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간 경찰청 인권센터 및 서울경찰특공대에서 협상실

무요원 67명을 대상으로 이상경의 ‘정신질환 위기자의 심리특성과 대화기법의 이해’, 

윤민우의 ‘위기협상에 있어서의 인식, 오인식의 개념과 영향’, 최명기의 ‘테러범의 비

정상 심리유형 및 행동분석’ 등 이론 교육과 이수정의 ‘김기종 미국 니퍼트 대사 습

격 사건 과 조승희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병 등에 대한 정신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였다. 마지막 1일은 경찰특공대로 이동하여 위기사건에 대하여 

특공대와 함께 역할극(Role-Playing)을 진행하였다. 

역할극(Role-Playing)은 현장에서 겪게 될 감정변화를 느끼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

정해서 실시하므로 실제 사건보다 힘들다는 반응이다.    

2017년 하반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기간을 2일 연장하여 경찰공제

회관 및 서울경찰특공대에서 조용상의 ‘소통방식으로서의 자살’, 조세희의 ‘자살유형

과 위기협상’22), 이수정의 ‘인질협상 묻지마 범죄’, 김준열과 박재일의 ‘인질사건 사

례분석’으로 협상 교육을 강화하고 3일차에는 위기협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 김대권은 ‘자살테러범에 대한 범죄 심리학적 분석’, 윤민우는 ‘테러리

스트의 심리적 특성들과 테러공격 사이의 인과적 경로에 대하여’, 이진숙은 ‘자살테

러범의 특성 및 심리 연구’, 조민상은 ‘문제해결지향적인 인질테러 협상 연구’에 대하

여 토론을 하였다. 마지막 2일은 경찰특공대로 이동하여 내연녀의 외도로 인한 인질

21) 2016. 11월 현재 테러 방지 전문가, 교수, 미국 국방연구소 자문위원, FBI 인질 협상 자문위원, 전 
FBI 인질 협상 특수 요원, 미 국방부 협상 고문, FBI 아카데미 전임강사 역임. 

22) 연구자는 협상기법에서 복면의 심리와 기존 협상기법에서 요구 사항을 먼저 묻지 말라는 내용을 
자살자는 예외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의하면서, 음식 전달 방
법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 파악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협상
은 말(言)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심리전과 전술을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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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총기를 소지한 인질극, 000석방 요구 등 역할극을 전개하였다. 연구자도 협상 경

험이 없어 첫 대화부터 말문이 막힌 여경 협상가를 대신하여 주협상가의 임무를 시

연하고 이론과 실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형사국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7개 지방청 252

개 경찰서 ‘전국 인질사건 전문대응팀’ 306명을 대상으로 이종화의 ‘위기협상의 이

해’, 안동현의 ‘위기협상과 테러리즘’, 이병수의 ‘경기  안성시장실 방화 협박 사건 

등 사례 분석’, 임상도의 ‘인천남동, 빌라 인질사건 사례’, 이상경의 ‘위기협상기법’으

로 이론 교육과 역할극을 진행하였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2017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30명을 선발하여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진행 후 

생명사랑 지킴이 강사로 임명 하였다. 이들은 경찰관의 자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

여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교육기관에서 대화법과 관련한 정규과목은 없다. 

2011년 개설된 경찰대학교 위기협상연구센터에서 ‘위기협상 전문화 과정(2주)’23)

을 1년에 2회 각 30명씩 60명을 배출하고 있으나 학교 사정상 연 1회로 그치는 경우

가 많다. 더구나 2017년 이종화가 퇴임하면서 사실상 교육이 중단되었다. 그동안 교

육을 수료한 약 300여명의 협상 전문가가 각 지방경찰청 및 군 정보기관 등에서 활

동하고 있다.24) 

<표 2> 경찰대학 위기협상 과정개요

구 분 전문직무교육과정 기 간 2주

대 상 경정 이하, 군, 소방 시 간 70시간(1일 7시간)

교과편성
기준

직 무 소 양 기 타 교 육
방 법

비합숙
79% 11% 10%

입교요건 경찰 경력 5년 이상자 중 희망자

출처 : 경찰청, ｢2015 경찰교육훈련계획｣, (주)범신사, p. 50.

23) 경찰교육훈련계획에 의하면, 경찰대학 위기협상전문화 과정은 자살기도 등 비인질 상황과 강도 및 
원한 관계에 의한 인질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협상의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적극적 청취기법으로 
위기자의 동기와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역할극은 
가정폭력 인질상황, 자살기도, 인질강도 위기상황,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질 위기협상을 체험한다. 

24) 머니투데이, “‘안산인질극’ 인질협상체계 개선 목소리..상설조직 필요”, 2015. 1. 16; 2017. 11월 경찰
대학 위기협상연구센터에서 강의를 하던 이종화가 퇴직하면서 강사진 부족으로 2017년 하반기 교
육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2018년 정기 인사 시 인력 충원이나 경찰교육원으로 
교육 이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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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수원은 2016년부터 ‘인질협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여 연 2회에서 

2018년 연 4회로 계획을 잡아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인질협상 교

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반복 훈련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협

상은 반복하여 훈련하지 않을 경우 쉽게 기법을 잊어버리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

는 기법이다.25)   

중앙경찰학교는 2016년 경비정보학과에서 교육하던 ‘위기협상’ 과목을 요목 조정 

과정에서 폐지하여 윤리인성학과의 민원인 응대 대화법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민원

인 응대 대화법에서 주취자와의 대화, 반복적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대화법에 대

한 기본적인 소양을 전수하고 있다. 다만, 2016년부터 복지정책 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인 생명사랑지킴이 강사를 활용하여 신임교육생 전원에게 3시간의 ‘보고듣고말하

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대화법과 주변 동료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소득이다.

경찰교육원은 일선 경찰관들의 보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타 과목의 진행 

등을 이유로 대화법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 지방학교는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협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26) 

이와 관련, 황세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차출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협상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

했다.27)  

4) 경찰관의 대화법 분석

경찰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보호에 있고, 다음으로 범인의 체포, 재산

의 보호와 회수 순이다. 인명 보호에서 경찰관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면서 인질의 

생명 보호에 있다. 경찰관, 인질․피해자, 범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둔다.28) 협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에 비유한다. 

25) ‘위기협상’ 기법은 심리학, 행동에 의한 표현 언어, 협상 대상자의 특성 파악, 말하기 기법 등이 
망라되어 있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자아 통제와 현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26) 연구자는 2014년 7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윤민우, 김승관과 1주의 위기협상을 강의.

27) 황세웅, “협상전문가 부족으로 초동대처 늦어”, 내일신문, 2015. 1. 28.

28) 경찰청, (2009), ｢위기협상기법｣, 서울;(주)범신사,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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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기본은 듣는 것이다. 자살기도자이든 범행을 진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경우에도 듣는 것은 대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듣는 것을 기초로 한 대화법이 

‘적극적 청취 기법’이다. ‘적극적 청취 기법’은 듣는 것을 기본으로 말하는 방법을 포

함한 개념이다. 미국 경찰 협상팀도 뱃지와 옷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We listen). 

우리에게 이야기 하세요(talk to me).”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정도로 대화법에서 듣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잘 듣기만 하여도 상대방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상대방을 인정해야 대화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범죄와 연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왜 범죄로 이어졌는지를 물어보고 인정해

야 한다.29) 

말하는 방법은 첫 대면 시의 긴장단계에서부터 안정기를 거쳐서 해결의 단계를 

거친다. 긴장단계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으로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

용을 그대로 이야기 하면서 확인을 하거나, 여러 내용은 생략하고 끝말만 따라하거

나, “예.”, “그래요.”, “그렇군요.” 등 가장 기본적인 응대,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다. 

안정기에 들어서면 보다 많은 내용을 듣기위해 “예.”,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답

변보다는 ‘개방형 질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대화내용의 정보를 취득한

다. 대화중에 있는 내용은 요약을 하여 정확히 들었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협상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과 같은 “나.”화법도 적

절히 이용해야 한다. 

대화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FBI 협상팀도 “시간

은 우리편이다(Time is on our side)”라는 말을 강조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려 한다면 일체의 반응도 보이지 않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비대면에서 대화의 중지는 대화의 당사자가 있는지 궁금해 하고 확인하

려 할 것이다. 행동으로서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상가는 인질의 심리도 파악해야 한다. 

29) 협상가는 경찰로서의 임무, 즉 범인을 체포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와 협상가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범행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딜레마에 빠
지게 된다. 협상가는 잠시 동안이라도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잊고 대화를 할 것을 협상 교육에서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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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협상 기관인 Hostage U.K30)에서 일하는 협상가이자, 협상도중 납치되어 스스

로 5년간 인질로 있었던 Terry White는 인질로 잡혔던 경험에 대해 처음 일주일은 

자신과 인질범에 대해 강한 분노를 가졌고, 때로는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당했으며 

침묵 속에서 철저히 혼자 고립되어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그가 호주의 교육기관에

서 인질 당시의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다(이상경, 2018). 

인질 감금 마지막 시기에 인질범들이 '5시간을 줄테니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모든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서 5시간 동안 그저 잤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을까봐, 어떻게 죽을지 그것이 두려웠다.    죽이겠다고 

어떤 장소로 끌고 간 뒤 눈을 가리고 이마에 총을 댔는데, 죽겠구나 생각한 순간 총부리를 치우며 

“네가 미국 정부기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라며 풀어주었다. 

갇혀있는 동안 정부의 특수부대가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기를 바랬고, 결과적으로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중도에 무기가 있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평소에 인질로 잡히면 'Don't 

use force. Use your brain'이라고 말해왔던 것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관련 언론보도 : 검색자 이상경(2018. 3. 3), 호주에서 전송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흥분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 되고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인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

30) 초기에는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으나, 현재는 인질
협상도 병행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 비공개적으로 
일하고 있고 언론에도 노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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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협상은 심리전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복장이나 소지품을 보고 심리상태를 읽고 

대응도 하지만, 상대방의 기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심리전의 예로는 ‘복면을 한  범인은 살기위한 수단, 도주 이후의 안전을 위해 얼

굴을 가린다’고 하기도 한다. 훈련받은 자들은 절반의 인원에 해당하는 음식을 시켜 

나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고 전술팀에 인원을 통보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심리학을 전공한 자들이 대화와 관련된 업무에 

많이 투입된다. 이는  ‘협상가’ 뿐만 아니라 ‘보고듣고말하기’의 자살예방 교육에도 

심리학 전공자가 우대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상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술팀도 함께 대비해

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병합된 잭슨빌시 경찰령 협상팀 기능에는 ‘경

찰협상팀의 기능은 특공대와 협력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007). 

대화가 전혀 되지 않거나 갑작스런 변화로 범인의 자살 또는 인질이 위험에 빠졌

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술팀이 투입되어 진압을 해야 한다. 전술팀이 작전을 시작했

다고 하여 협상가의 임무는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술팀이 내부 상황이나 구도를 파악하고 작전을 수립하는 동안 대상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작전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한다. 결국, 전술 작전

이 시작되더라도 협상가는 이를 돕는 한 팀이 되어서 역할은 계속해야 한다.  

2. 외국 경찰의 협상팀 운영

1) 미국

New York 경찰은 협상팀과 전술팀을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LA 경찰은 전술지휘관의 지휘아래에 협상팀을 운영하고 있다. 

FBI는 전국 56개 지부에 약 340명의 협상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 납치사건 

과 국내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협상팀(CNU) 팀장 1명, 감독관 9명, 보조요원 4명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경찰청, 2009). 협상가는 기본협상코스로 4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단계별 훈련코스를 거쳐 전술팀과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며 현장 대

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면접, 체력검사, 시나리오 대응능력 등을 통과한 협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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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잭슨빌시

는 20명을 선발하여 2개조로 구성하여 연중 4회 특공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미

시간주는 주 전체에 11명을 선발하여 연중 4회 특공대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랜싱

시는 특별전술구조팀(SWAT) 42명 중에서 7명이 협상팀으로 구성되어 2달에 1회 자

체 훈련 및 연중 2회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주 경찰 협상팀은 FBI, New York 경찰, 

LA 경찰과 달리 대부분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2) 영국

영국 협상팀에 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하다. 국내 협상팀도 미국을 중심으로 연수

를 실시하고 있어 경찰 내부 자료도 미흡한 실정이다. 영국 경찰 협상팀은 상설로 

운영되며 팀장 1명, 2명의 협상가가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경찰관 중 

선발하며 국가 과정 2주는 특수요원 및 전술팀과의 교류, 협상팀장을 위한 코디네이

터 과정 1주, 인질납치 전문 과정 1주의 교육을 받는다. 지역 과정에서는 6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살자 또는 인질 상황에 대한 대화법을 교육한다(오영훈. 

양민석, 박영란, 이상경, 2014).

다음은 2018년 2월 5일 호주국립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강의 내용을 인

용하였다(이상경, 2018). 

경찰관의 대화법 분석에서 언급한 바 있는 Hostage U.K의 협상가 Terry White는 

Survival in Solitude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인질을 잡는 Political Hostage Situation과 몸값을 얻기 

위해 인질을 잡는 Criminal Hostage Situation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몸값을 지불해

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특정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가족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영국 정부의 입장으로 사설 기관이 활용되기도 한다. 인질범과 협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테러 단체의 인질범들은 정부 기관의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만나야 

하고 이때 사설 기관이 활용될 수 있다. 

인질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들은 충격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

도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이때, 인질이나 인질 가족이었던 경험이 있는 

직원이나 전문 협상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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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몸값 지불을 너무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앞서 Terry White는 위기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에서 협상이 어려

울 때 경찰과 같은 전문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영국 경찰의 협상은 협상의 준비단계에서 시작하여 논쟁개시, 신호, 제안, 타결안, 

흥정, 정리, 타결의 8단계 순서를 기본으로 한다.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정보를 분석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순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영

국 협상팀 역시 대화기법으로 성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전술작전으로 종결시키

는 방식이다. 협상가는 경력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Ⅳ. 경찰 대화법 운영의 문제점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기관의 대화법 운용면에는 크게 비상설화 된 조직과 교육

기관의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분화 하여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상팀 운영의 법적 근거 미흡 및 상설화 되지 않은 조직이다.

구 대테러활동지침 제4절에는 협상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어 있었으나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면서 삭제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협상의 경우, 각 지방청 별로 8명에서 10명을 선발하여 2개조로 ‘위기협상팀’을 

편성하였고 각 경찰서별로 ‘인질사건 전문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

적인 활동은 없거나 미미한 편이다. 담당 업무를 기본으로 하다가 유사시에 호출되

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책임감마저 떨어진다.31) 심야 시간에 불시에 호출할 경우에

는 대응태세에도 문제점이 노출된다. 협상으로 진행한 사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나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필요성을 주장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협상팀 구성에도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고, 기본 5인 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재편한 각 지방청 협상가는 4명으로 주협상가, 보조협상가, 정보관(연락관), 

31) 2013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113명 중 초기 투입 가능한 생안·형사 부서는 14명으로 1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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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팀장으로 임무 부여를 할 때 1명이 부족하여 1인이 2가지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32)  

2016년부터 시작한 ‘보고듣고말하기’ 과정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

육 자료를 제공받고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50여

명의 강사진 중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에서 교육 계획이나 

전국의 강사진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협상가와 전술팀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이론 교육은 의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경찰청 협상가 심화교육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함을 확

인했다. 협상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흥분된 대상자를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전술팀은 인질사건에서는 신속한 전술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질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여 인질범을 사살해야 희생

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인질범이나 인질을 모두 살리려는 협상가와 상반된 

의견이다. 

경찰 교육기관에서 충분한 강사진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이다. 경찰대학은 기존 위기협상연구센

터에서 강의를 하던 이종화가 퇴직하면서 2017년 하반기 교육 자체가 무산되었고, 

경찰교육원은 정규과목에 협상이 편성되지 못했다. 

경찰수사연수원 역시 연중 2회의 적은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전국의 수사 경찰관

을 우선으로 교육하다보니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할 최초 현장을 임장하는 파출

소·지구대 경찰관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짧은 신임

직원 교육기간임을 감안 할 때 대화법은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언론은 2015년 안산 김상훈 인질사건33) 당시, 대화를 시도한 협상가는  지방청에

서 하루 교육을 받은 형사였고, 협상전문가가 투입되기까지 2시간이 걸렸다고 비판

했다. 황세웅은(2015) “이것이 경찰의 현주소”라며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

32) 현실적으로는 주협상가와 보조협상가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는 아직도 협상팀
이 정착되지 않아 정보관, 기록관은 없는 경우가 많고 연락관도 계장급이나 과장급에서 모두 취합
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3) 2015. 1. 12. 15:00-1. 13. 14:30간, 김상훈(47)은 안산시 본오동에서 처000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전남편(49)과 전남편의 막내딸(16)을 살해하고 큰딸(17)과 그의 동거녀(32)를 감금하며 경찰과 대
치하다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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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했다.34)  

셋째, 지휘관의 관심 부족 및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협상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지휘관은 대화법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강조하

면서 교육에 반영한다. 하지만 대화법을 교육받지 않은 지휘관은 협상 자체를 말(言)

로만 진행되는 일상 생활정도로 생각하고 교육 축소 내지는 폐지를 주장한다.35)

우리나라 위기협상은 1988년 서울올림픽 대테를 대비하여 출발하였으나, 20여 년

간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살 기도, 가정폭력, 인질강도 등으로 분야가 확

대되었다. 특히, 2015년 수사국에서 인질협상팀을 구성하면서 경비국 소관과 수사국 

소관에 대한 임무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살기도의 경우에는 생활안전국 소관, 

인질강도의 경우 수사국 소관 등 사건의 형태에 따라 사건 주무 책임이 바뀌면서 

현장에서 어느 부서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하다. 특히, 

경비국 소속인 협상팀이 생활안전국 소관 업무나 수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출동했을 

경우에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서 협상팀을 지휘할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지방청 협상가의 선발과정에도 인원 채우기식의 형식에 치우쳐 있다. 2017

년 경찰청 경비국 주관의 협상가 심화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50명중 27명이 

지방청 협상가였고 나머지 23명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초보 협상가들이었다. 

협상 요원 27명 중 14명만이 상반기에 교육을 참석한 경험자였고, 일부는 협상 교육

을 1시간도 받지 않은 파출소 직원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선발 

과정 자체가 생략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협상가의 안전 확보 및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패산 엽총 사건36)에서 보듯이 경찰관의 안전 장구 착용도 검토해야 한다. 당시 

순찰차에는 방탄복이나 방검복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 현장 경찰관뿐만 아니라 대

34) 당시에 협상을 시도했던 경기 남부청 협상실무요원들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 상태였고, 추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관리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즉, 경찰 협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35) 2016. 중앙경찰학교는 과목 조정과정에서 지휘관 1인의 판단으로 위기협상 과목이 폐지되었다. 국
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소, 군, 소방 등에서 협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전 
지휘관에 대한 협상 교육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소는 연구자 외 1명을 초빙하여 
2016. 12월 중 각 3일간 2회에 걸쳐서 팀장급 이상이 협상 교육을 수료하였다. 

36) 2016. 10. 19.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6)의 사제 총기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김창호 경감이 
사망하고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74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54호(2018)

화를 시도하는 협상 요원들에 대한 안전 장구 지급도 부족하다. 협상 복장뿐만 아니

라 보호마스크, 협상용 전화기(밧데리), 조명기구, 촬영장비, 방탄복, 방탄 방패, 안전

로프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충족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협상가는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트라우마도 대비해야 한다. 통계자료에는 

국내에서 협상 후 자살을 시도한 경찰관은 없지만, 미국의 예에서는 인질사건에서 

3명의 학생과 동료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것을 본 협상가 중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협상팀을 그만두었다(Michael J. McMAINS 와 Wayman C. MULLINS, 2015). 협상가

들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 방법과 보수 등 현실적인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경찰청별 전문화 교육 및 보수 교육 과정이다. 

연중 계획표에 의거하여 지방학교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3일에서 5일의 위기협

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형식에 치우친 면이 많다. 자원자가 없어 현장

실습중인 교육생이 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었고, 강의 경험이 없는 협상가가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계획표에 의한 과정으로만 생각한다면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Ⅴ. 정책제언

대화법은 모든 사건에서 최초로 현장에 임장하여 조치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경찰연구소 인질협상 교재에서도 

‘모든 개인은 대화훈련을 이수 받고 강조되어져야한다’고 하여 현장 경찰관들의 대

화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운즈 판례(Downs V. United State) 이후 

FBI는 ‘협상이 무력 이전의 우선적인 대안책’이라고 명시하여 하나의 절차로 정착하

게 되었다. 

형식적인 활동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대화법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근거 마련 및 경찰 협상팀의 상설화다.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구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서 명확히 하고 있던 법적 근거가 삭제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

테러활동 세부운영 규직 제14조(협상팀)나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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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여 법령으로 협상팀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조직적인 활동 및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총기가 소지 되지 않는 국내 여건상 총기 테러 발생 확률은 낮은 편이나 큰 피해

를 보는 테러 발생 이후의 대비는 의미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 전문가는 대비

하여야 한다. 조직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2017년 7월, 경남 합천군 황매산터널 엽총 인질극 사건과 같은 실전에 투입하면서 

협상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인력 문제로 협상팀의 상설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방청 단위만이라도 상설화하고 경찰서는 비상설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눈

치보지 않고 협상 요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역할극 등으로 현장성

을 쌓고 이론 교육으로 무장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복지정책담당관실에서 전국을 관리하고 있는 ‘보고듣고말하기’ 과정도 각 지방경

찰청에서 담당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경찰교육기관의 대화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다.

교육은 초보단계에서부터 심화교육까지 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 

교육기관은 협상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보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교육원에 심화교육을, 신임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기초 과정이 마

련되어야 한다. 경찰대학의 위기관리센터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비 되어야 한다. 

전술팀과 협상팀간의 이원화 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도 일원화하여 현장의 대립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지휘관의 관심 부족과 지휘체계의 확립이다. 

지휘관의 관심 부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휘

관의 말 한마디에 협상 없이 작전이 실시되거나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경우가 이를 뒷받침 한다. 협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조급한 마음에 현장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휘관이 사건 해결을 독촉하거나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중간 지휘관(계장·과장) 이상에 대한 협상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휘체계 면에서도 자살사건은 생활안전, 인질범은 수사 기능 등으로 업무 분담이 

나누어져 있는 지휘체계를 감안하더라도 협상팀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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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부서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넷째, 엄격한 협상가 선발과정이 필요하다.

유능한 대화자라면 대상자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격과 말하고 듣는 능력이 뛰어나야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관 

본연의 임무인 범인의 검거도 직접 할 수 있는 체력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협상가의 

선발은 면접, 체력검사, 시나리오 대응 능력 등을 종합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

하고 이에 의한 선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상가의 안전과 사기 진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탄복, 방검복을 비롯하여 촬영장비, 보호마스크, 협상용 전화기(밧데리), 조명기

구 등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별 지급이 어렵다면 지정된 차량에 장비

를 갖추고 출동 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상복장은 기본적으로 지급되어 

일반 경찰과 구별되도록 해야 대상자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강력 사건을 종결한 협상가는 ‘마음 돌봄’ 과정 등 치유 과정을 의무화 하고, 출동

수동을 구체화 하여 금전적인 보상 등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경찰청의 지방학교에 대한 교육 강화다. 

전 경찰관은 대화기법을 교육받고 훈련해야 한다. 협상은 반복하여 훈련하지 않으

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청

별로 이론 교육이나 역할극 등 각종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

생 시 현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형식적인 강의가 아니라 전문적

으로 강의를 한 능력잇는 강사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도록 하는 한편, 

협상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 업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화법에 대한 급격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장을 처음으로 도착하여 관리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모든 개

인이 기초적인 대화법에 대한 교육 이수도 어렵지만, 최소한 경찰서 비상설 협상요

원이라도 선정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정된 협상가만이라도 대화법에 대한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언이 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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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ctivating Police Conversational 
Techniques

- Focusing on activation of crisis negotiation techniques -

Cho, Se-Hee

October 31, 2017, a man named Saipov who follows ISIS killed 8 people and injured 

nearly 20 others by driving his truck to the riverside bicycle path in Manhattan, New York, 

in an act of terror. June 5, 2017, the Islamic extremist Yacqub Khayre held a woman hostage 

in a suburb of Melbourne, Australia, before being killed by the police.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K, France, and Germany are in war against terrorism. 

The terrorists change their target from hard target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to 

vulnerable soft target, intensifying the public’s fear, and, unlike in the past when they were 

organized by governments or organizations, extremists such as ISIS followers are now acting 

on their own in the act of terrorism. Also, as they use vehicles, pressure cooker, and other 

objects that can be easily found for terrorism,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for the police 

to prepare against terrorist attacks. 

Meanwhile, some terrorism researchers argue that conversational techniques (negotiation) 

used by the police are now of no use, as shown in the cases like 9/11 attacks in 2001 and 

2016 Nice attack in France in which the suspects committed terrorist attacks without leaving 

enough time for the police to take action and that, therefore, tactical suppression techniques 

need to be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olice negotiation techniques are necessary not only for 

terrorist attacks but also for overall police work, including handling intoxicated people at 

police station, and proposed ways to activate conversational techniques for police 

organizations. 

Keywords: Negotiation, Suicide, Hostage, Active Listening, Anti-Terrorism 




